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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소유즈발사체의발사장면.차세대중형위성1호는소유

즈2.1a발사체를이용해우주로향할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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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준비중인 차세대중형위성1호 .오는3월20일카자흐스탄바이코누르우주센터에서발사할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내독자기술로개발차세대위성

3월20일카자흐스탄에서발사

폭1.4m 높이2.89m 500kg급

국토촬영재난대응 정밀지도제작

항우연 내년초에는2호발사예정

궤도에오른차세대중형위성1호상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

국내독자적인기술로개발한차세대중형위성1호

가발사를앞두고있다.

이번위성은핵심구성품을국내산업체연구기관

을통해개발해 위성기술독립을앞당겼다는평을

받고있다.

이번위성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과학기술정보

통신부주관으로지난2015년부터시작된 차세대중

형위성개발사업을통해제작됐다.

개발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500kg급표준형위성플랫폼을확보하고정밀지상관

측용중형위성1 2호를국내독자개발하는단계다.

2단계에서는1단계성과를바탕으로중형위성3기

를개발한다.각각우주과학기술검증(3호) , 광역농

림상황 관측(4호), C-밴드영상레이더 활용 수자원

관측(5호)을목표로한다.

이번위성은개발사업의첫성과다.개발하는데는

총 1579억 2000만원(과기부 1128억원국토부 451

억2000만원)의예산이투입됐다.

차세대중형위성1호는폭1.4m,길이1.55m,높이

2.89m의500kg급위성이다.임무수명은4년.

위성에설치되는정밀광학탑재체(카메라)가핵심

이다.카메라는지금까지해외기술에의존해왔으나,

이번위성은다르다.항우연이국내산업체와손잡고

공동설계팀을 구성운영, 위성개발 경험과 시스템,

본체탑재체개발기술을국내산업체로이전한끝에

독자적인정밀카메라를만들어내는데성공했다.

이번위성에는해상도흑백0.5m 컬러 2.0m의카

메라가설치됐다. 해상도만으로는지난 2015년 3월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 3A호(흑백

0.55m 컬러 2.2m)와비슷하며, 영상자료를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방식으로 처리해 무게용

량면에서효율을챙겼다. SDRAM방식으로영상을

저장했던아리랑위성 3A호에비해 6배많은저장용

량을가졌으며,전력사용량과무게는3분의1수준으

로줄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고도 497.8㎞ 저궤도에서

지구를돌며우리나라를영상으로촬영한다. 지난해

궤도에오른천리안 2B호(고도 3만6000㎞)보다훨

씬 가까운 곳에서 한반도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

다.

또태양동기궤도를도는1호는늘같은시각에우

리나라를 지난다. 예컨대 아리랑위성 3A호가 매일

오후 1시 30분께에한반도를지나는것과비슷하다.

차세대중형위성1호또한매일같은시각, 같은조건

(태양빛등) 아래서바라본우리나라의모습을영상

으로담을수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국내중형급(500kg급) 위

성의표준플랫폼으로활용되며,앞으로는이위성에

쓰인주요기술을활용해각종위성탑재체를개발한

다. 이는후속위성개발비용을줄이고개발기간을

단축하는데도움이될전망이다.

차세대중형위성1호주활용처는국토교통부다.국

토부는이위성으로도시국토를촬영해재난재해에

대응하거나정밀한지도를제작하는등계획을세웠

다.

한편위성은오는3월20일발사될예정이다.카자

흐스탄바이코누르우주센터에서러시아JSC글라브

코스모스사가 제작한 소유즈 2.1a 발사체를 이용해

궤도에오르며, 본격적인활동은오는 6월이후부터

시작한다.

또항우연은이번위성을바탕으로차세대중형위성

2호를개발,오는2022년초에발사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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